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에 거주하는 어촌계원입니다.
어촌계원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해양경찰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11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경 직원분들께서 저희 마을 포구를 찾아와 포구 
내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포구에 크게 자리하고 있던 폐기물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폐기
물이 많아 어촌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수거하더라
도 적절한 처리 장소를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분들께서는 직접 크레인 차량까지 준비하여 무겁고 큰 폐기물들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수거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여 폐
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까지 알아봐 주셨으며, 수거한 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운반하고 처
리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우리 마을 포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며 어촌
계원들과 마을 주민들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포구 한쪽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폐기물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깨끗해진 
포구를 바라보니 마을의 공간이 한층 넓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운반과 처리를 도와주신 해경 직원분들의 세심한 배려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
다.

저희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 마을 포구를 잘 관리하
고,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 직접 찾아와 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경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우리 마을 포구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
다.

우리 마을 주민과 어촌계원들의 감사와 칭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